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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건립될 예정인 J도서관의 이용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확립을 위한 연구로, 지역사회분석

과 이용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상구를 대상으로 인구분포현황, 문화기관현황, 사상구의 비전 등 지역사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사상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현황과 향후 건립될 도서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이용의향 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나 잡지 등 충분한 인쇄자료의 신속한 제공에 대한 기대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공간의 경우 

대체로 ‘열린 공간’과 ‘소규모 모임 공간(가족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화서비스의 경우 인문학, 예술(음악/미

술), 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대체로 다양한 분야에 고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is a study to establish the feasibility in terms of the use of the J library, which will be built in 

Jurye-dong, Sasang-gu, Busan.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community analysis and user survey 

to confirm the necessity of building a library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services that the library should 

provide in the future. To this end, a community analysis was conducted primarily on Sasang-gu, such 

as population distribution status, cultural institution status, and Sasang-gu vision. Afterwards, visitors 

to Sasang Library, Small Library, and Community Center were surveyed on the status of use of existing 

public libraries and the awareness of J Library to be built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cessity and intention to use J Library were found to be high, and the expectation for prompt provision 

of sufficient printed materials such as books and magazines was the highest. In the case of the desired 

space, the demand for ‘open space’ and ‘small meeting space(family room)’ was high, In the case of specialized 

services, there was a high demand for humanities, arts & music, movies, etc., but it was shown that 

they showed a general interest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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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

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움직임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에서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468개관으로 

확대하여 1관당 봉사대상인구규모를 약 35,000

명까지 줄이는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정책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대통령소속 도서관정

보정책위원회 2019). 또한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9년 4월 15일에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

획을 통해 도서관을 주민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 

중 하나로 선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10분 이내

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목표

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2017년에 마련한 ‘공공도서관 활성

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 수

를 67개관으로 확대하여 1관당 봉사대상 인구

를 50,000명 수준으로 낮추며, 이를 위해 도서

관 수가 부족한 자치구․군의 도서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개관 이후 30년 이

상 경과한 도서관부터 시작하여 20개 공공도서

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독서실 기

능의 열람실 폐지와 자료실 위주의 공간구성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소 왜

곡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내실화

를 위해 도서구입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 

1인당 장서수를 2020년까지 2.0권으로 늘리고, 

사서의 인력수급도 개선하여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를 2020년까지 11,000명 수준으로 줄

일 계획이다(부산시 홈페이지). 이러한 정책추

진의 배경에는 공공도서관 업무가 교육청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사무

로 변경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공공도서

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역 공동체 역

할이나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

나 그간 학습실과 공부방 위주의 시설에 더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었음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주례

동에 J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도서관인프

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J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이용

적 측면에서의 건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후 향후 도서관 

운영 단계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더불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향후 J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의 지

향점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최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조

사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인식조사연구(노영희, 박양하 2017), 

대구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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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과 요구(장덕현, 강은영 2012; 장덕현 2020)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영희, 박양하(2017)의 

연구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 지표인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적용하여 도

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다

고 인식하는지 조사하고, 나아가 사서가 인식하

는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일반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향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총 45개 지표를 대상으로 81개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한 결과,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 향

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

한 검증 결과 평균이 3.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상향확산이론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지표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서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와 이용자가 인식하

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

과, 사서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총 13개로 나

타나 사서가 인식하는 도서관의 영향정도가 높

은 지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도 인지할 수 있도

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

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하

는 삶의 질 지표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삶의 질 지

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맞춤

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서비스 개발을 고려하여 공공도서

관의 가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2016)은 공공도서관이 생활밀

착형 지식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 문화향유 및 

평색학습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 대상인구에 대한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

여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

한 인식, 도서관 이용실태(도서관 이용목적과 

이용정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평균 이용시간, 

참여 서비스),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도서관 

확충이나 신설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의견조

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사

항으로는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성의 문제와 읽을 책이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과 참여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장덕

현, 강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주민

들 1,050명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

주소를 파악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이용

목적, 주된 이용시설과 도서관 관련 정보 입수경

로, 공공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서비스(공간, 자

료,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

였다. 조사결과, 교육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관

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용자

들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 복합문화공간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부족 등의 측면에서 이

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생활권 중심의 접근

성이 용이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서비스 

확충과 자료 입수의 신속성 확보, 지역주민의 토

론과 소통이 가능한 열린공간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덕현(2020)의 연구에서

는 부산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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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빈도와 목적, 주 이용 시간대, 주 이용시설, 서

비스 별 이용 여부와 만족도, 도서관에 대한 정

보획득경로, 도서관 시 주 이용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더해 공공도서관과의 

거리에 대한 인식정도, 공공도서관 수의 적절성,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의 필요성, 공공도서관 이

용 의향과 기대사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요

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의 중

요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의 긍정적

인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자의 2/3가량이 거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추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6점, 중요도는 평균 

4.10점으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자의 기

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2012년 수행된 연구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역시 다문화서비스, 독서치료서비스, 

노령자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어 왔

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을 위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들

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연구도 있다(곽승진 외 

2016; 곽승진 외 2017). 이에 더해 최근 공공도

서관의 기능적, 물리적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복

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

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최문정, 서은경 

2016; 노영희, 김윤정 2019). 이상의 연구와 같

이 대부분 인식조사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위치

한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사회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반면, 지역사회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지역주민

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분석이라기 보다

는 기존 도서관 운영방안의 개선을 위해 실시

되었다(김희수, 김기영 2014).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요구와 

인식을 조사하여, 신설 도서관 건립계획에 반

영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와 방법

3.1 연구절차 

이 연구는 J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기존 공공

도서관과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여 건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서관 운

영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상구 행정구역 상 인구분포 현황, 사상구

의 비전, 관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과 

문화기관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분석

을 실시하였다.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위해 사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사상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중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많은 주례 쌈지 작은도서관과 사상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주민자치센터 방문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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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규모가 매우 적고, 특정 프로그램이 개

최될 때만 소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2개관만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용

자 인식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의견까지 포함하여 

수렴하는 것이므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

관 이용자 이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

적 이용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 위해 도

서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주례 1동, 주례 2동, 

주례 3동 주민센터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더불어 행정구역상 사상구에는 총 8개동이 

위치하지만, J도서관이 건립될 부지는 주례동 

인근이며 주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

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주례동 주민센터 3개소로 범위를 제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설문내용과 방법 

설문문항은 크게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

한 사항과 건립 예정인 J도서관에 대한 사항 등

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장덕현, 강은영

(2012)의 연구,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2016)

의 연구, 장덕현(2020)의 연구 등 3개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

후 사상구청 담당자와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들

의 의견 수렴을 3차례 거쳐 문항을 최종 개발하

였다. 설문지는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

원들이 직접 총 550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

며, 20부는 응답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제외하

고 5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공공도

서관(작은도서관 포함)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

자 452명과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가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건립에 대

한 수요조사 부분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그룹과 이용경험이 없는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

였다. 

구분 내용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목적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도서관 방문(편도) 되는 시간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유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J도서관 건립 시 이용 의향

•J도서관 건립 시 특화 희망 서비스

•J도서관 건립 시 필요 공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기대사항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정도

일반사항 •성별, 최종학력, 연령, 직업, 거주지 등

<표 1> 이용자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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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시 사상구 현황 분석

4.1 사상구 현황

4.1.1 일반현황

부산광역시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상구

는 도심지 내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산업․물

류․유통이 발달한 부산경제 중심도시, 서부산

권의 관문으로서 공항․항만․육로가 두루 연

결되는 광역교통 거점도시,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고인 낙동강 둔치가 있는 생태환경 강변도시

이다. 사상구의 면적은 36.09㎢(부산지 전체면

적 769.96㎢의 4.7%)이며, 법정동 8개동,1) 행

정동 12개동으로 구성된다. 2019년 4월 현재, 

사상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21,994명으로, 행정

동을 기준으로 보면 학장동, 엄궁동, 모라1동 

순으로 인구가 많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4.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또한, 사상구 전체 인구(221,994명) 중 외

국인(7,445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가량이

며,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에 거주하는 외

국인수 총 1,648명으로 사상구 전체 외구인수

(7,445명)의 2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국가통계포털).

사상구는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비전으로 하고 ‘청렴한 구정과 소통’, ‘상생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교육문화’, ‘함께하는 안전

도시’를 4대 구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하여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명품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

상 제2도서관 건립과 예술창작촌 및 예술특화

거리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

속하고 있다(사상구청 홈페이지(사상Vision)).

4.1.2 J도서관의 주변 환경과 공간구성 방향

J도서관이 건립될 지역은 대지 기준으로 1Km 

권역 안에 주로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지역

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서대학교, 동주중학교, 

동주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주학초등학교, 

주양초등학교 등 6개의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대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북사면으

로 남쪽으로 폭 6-7m의 도로와 접합해 있어, 

지하 2층(주차장 등)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까지 스텝 가든을 형성하여 모든 층을 

지상에서 계단을 통해 바로 출입 가능한 형태

로 건립할 계획이다. 대지가 기울어져 있는 지

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텝 가든과 외부 보행로

를 조성지하여 대지전체가 공원화, 가로수화 

될 수 있도록 계획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며, 지상3층은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예

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J도서관은 일반적인 공

공도서관의 개념에서 나아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4.2 사상구 문화시설과 공공도서관 현황

4.2.1 문화시설 

사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문화시설

은 사상평생학습관, 모라평생학습관, 사상생활

사박물관, 다누림센터, 사상갤러리, CATs사상

 1) 삼락동, 모라동, 덕포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동, 학장동, 엄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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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테이션, 감전생활문화센터 등이 대표적

이다. 

사상평생학습관(감전동)과 모라평생학습관

(모라1동)은, 평생학습 및 학습계좌제 거점기

관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소

외계층에 대사상생활사박물관(삼락동)은 사상

의 생활사 변천과정을 전시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행정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누림센터(학장동)는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여가

공간 확충,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산업, 환경, 

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

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체육센터, 보육시설

(다누림어린이집, 국공립), 사상문화원, 다누림

홀(공연장), 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업발전협의회 등의 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사

상갤러리(감전동)는 사상구민의 문화의식을 향

상시키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괘법동)은 부

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젊음

이 넘치는 청년 인디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전생활문화센터(감전

동)는 북카페, 동아리실, 음악실, 마루연습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험 위주의 생활문화센

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상구청 홈페이

지(문화기관)). 결과적으로 사상구 전체의 문

화기관 인프라는 적당한 수준에서 구축되어 있

으나, 주례동에는 관련 문화시설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문화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4.2.2 공공도서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상구의 경우 문화시설

은 대체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

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시설은 주례동을 제외

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사상구 

전체 공공도서관 인프라 역시 매우 취약한 편

이다. 

사상구의 공공도서관으로는 사상구가 운영

하는 사상도서관이 유일하며, 사상도서관 1층

(647.92㎡)에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

산광역시지부가 운영하는 부산점자도서관이 위

치해 있다(<표 2> 참조).

도서관명 사상도서관

설립주체 지자체

개관년도 2003

소재지 덕포동

시설

부지면적(㎡) 6,634.00

연면적(㎡) 3650.00

총 좌석 수(석) 667

자료

소장도서(책) 151,271

소장 비도서자료(점) 12,677

소장 정기간행물(종) 53

인력 총 사서 수(명) 6

<표 2> 사상구 관내 공공도서관 현황(2020.3)

 

부산시 공공도서관 인프라 현황을 자치구․

군별로 비교해보면, 사상구는 1관 당 인구수, 주

민 1인당 장서수,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가

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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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도서관 수(관) 1관 당 인구수(명) 주민 1인당 장서수(권) 사서 1인당 인구수(명)

기장군 5  32,330 2.27 11,547

금정구 2 122,235 1.43 13,582

북구 5  60,585 2.07 11,219

강서구 1 117,382 0.86 39,127

사상구 1 229,219 0.59 38,203

부산진구 4  92,926 3.01  8,260

연제구 2 103,371 1.10 18,795

동래구 3  90,242 0.94 20,825

해운대구 6  68,673 1.82 11,773

수영구 2  89,998 1.07 25,714

남구 1 273,854 0.82 27,385

동구 2  44,434 2.26 11,109

중구 1  44,218 6.61  3,685

영도구 2  61,761 1.58 15,440

서구 1 110,039 1.42 13,755

사하구 2 166,651 0.82 27,775

부산시 40  86,766 1.57 14,644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표 3>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구․군별 현황(2019.3)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2019년 현재 사상구 

관내에는 공립작은도서관 8개관2)과 사립작은

도서관 6개관3)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4개관

은 담당자가 부재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사상구의 

문화시설 인프라는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부산시 전체지역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대

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사상구 관내 덕포동

에 건립중이며, 2020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

다. 부산시가 지역대표도서관 입지를 덕포동으

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의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자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수혜자는 사상

구 주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도서관

법｣ 제23조에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

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국

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

관 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

으로서 필요한 업무)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다르므로 부산도서관의 건립이 사상구

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으로 대체될 수는 

 2) 고맙습니다 보물섬 작은도서관, 꿈나래 작은도서관, 모라1동 작은도서관, 여성문화회관 도서정보 작은도서관, 사상 

작은도서관, 엄궁쌈지 작은도서관, 주례쌈지 작은도서관, 학마을 작은도서관.

 3) 다문화도서관, 샘물 작은도서관, 어린이․가족도서관 꿈꾸는 글나라, 한울타리 작은도서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햇살나무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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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매우 필요함

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J도서관의 

건립 계획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과정에서 실시된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 순현재가치 193억 3,345만 9

천원, 내부수익률 8%, 비용편익비율 1.2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비율≥1, 순현재가

치는 0 이상,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정한 기

준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므

로, J도서관 신축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역시 확

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5.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최종학력, 연령, 직

업, 거주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별로

는 여성이 289명(54.5%), 최종학력별로는 대

졸자가 219명(41.3%),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81명(34.2%), 직업별로는 대학(원)생이 133

명(25.1%), 거주지역 별로는 주례3동이 83명

(16.0%), 주례2동이 66명(12.7%)으로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결과는 J도서관이 건립될 부지 근처와 공공도

서관에서 표본을 선정한 것이므로 사상구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도서

관이 건립될 주례동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

로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 참고

할 기초 데이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도서관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5.2.1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452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1주

일에 1회’가 83명(1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2-3회’ 76명(16.8%), ‘일년에 1-2회’ 72

명(15.9%), ‘한달에 2-3회’ 76명(16.8%), ‘일주

일에 2-3회’와 ‘한달에 1회’ 각 63명(13.9%), 62

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3-4

구분 응답자수(비중, %)

성별

남 233(44.0)

여 289(54.5) 

무응답   8(1.5)

계 530(100.0)

최종학력

중졸이하  84(15.8)

고졸  61(11.5)

대재 142(26.8)

대졸 219(41.3)

대학원졸  15(2.8)

무응답   9(1.7)

계 530(100.0)

<표 4>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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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고 응답한 이용자도 48명(10.6%) 있었다. 

이용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4.9%(248

명)의 월 2-3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 어디인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에 해당하는 

구분 응답자수(비중, %)

연령

10대  80(15.1)

20대 181(34.2)

30대  82(15.5)

40대 105(19.8)

50대  53(10.0)

60대  21(4.0)

70대 이상   0(0.0)

무응답   8(1.5)

계 530(100.0)

직업

초․중․고등학생  79(14.9)

대학(원)생 133(25.1)

진학․취업준비생  32(6.0)

주부  55(10.4)

사무직 120(22.6)

생산직  15(2.8)

서비스직  22(4.2)

자영업  19(3.6)

전문직  23(4.3)

은퇴자   6(1.1)

기타  18(3.4)

무응답   8(1.5)

계 530(100.0)

거주지

삼락동  12(2.3)

모라1동  35(6.7)

모라3동  17(3.3)

덕포1동  33(6.3)

덕포2동  37(7.1)

괘법동  54(10.4)

감전동  43(8.3)

주례1동  55(10.6)

주례2동  66(12.7)

주례3동  83(16.0)

학장동  25(4.8)

엄궁동  26(5.0)

기타  19(3.7)

무응답  13(2.5)

계 5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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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비중, %) 구분 응답자수(비중, %)

거의 매일 27(6.0) 일년에 3-4회  48(10.6)

일주일에 2-3회 62(13.9) 일년에 1-2회  72(15.9)

일주일에 1회 83(18.4) 기타  14(3.1)

한달에 2-3회 76(16.8) 무응답   6(1.3)

한달에 1회 63(13.9) 합계 452(100.0)

<표 5>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구분 응답자수(비중, %) 구분 응답자수(비중, %)

사상도서관 252(55.8) 다문화 도서관   3(0.7)

고맙습니다 보물섬 작은도서관   4(0.9) 샘물 작은도서관   0(0.0)

꿈나래 작은도서관   2(0.4) 어린이․가족도서관 꿈꾸는 글나라   0(0.0)

모라1동 작은도서관  13(2.9) 한울타리 작은도서관   2(0.4)

여성문화회관 도서정보자료실   4(0.9)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2(0.4)

사상 작은도서관  30(6.6) 햇살나무 작은도서관   2(0.4)

엄궁 쌈지 작은도서관   9(2.0) 기타  76(16.8)

주례 쌈지 작은도서관  43(9.5) 무응답   8(1.8)

학마을 작은도서관   2(0.4) 합계 452(100.0)

<표 6>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252명이 사상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사상도서관을 제외한 작은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

이 높은 곳은 주례 쌈지 작은도서관 43명(9.5%)

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사상구 외 지역

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76

명(16.8%)이라는 점인데, 이들은 대부분 인근

의 구포도서관이나 구덕도서관 그리고 시민도

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상도서관은 

지하철역과도 근접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

는 편이라는 점과 사상구 내 공공도서관 인프

라의 취약함이 결국 관외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와 직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

는지 조사한 결과, ‘자료(책, DVD 등)를 찾거

나 빌리기 위해’가 322명(38.5%)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191명(22.9%),4) ‘휴식/지인과의 만

남을 위해’ 117명(14.0%), ‘문화프로그램(행사)

에 참여하기 위해’ 99명(11.8%), ‘컴퓨터(인터

넷)를 이용하기 위해’ 78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최근 공공도서관은 단

순한 독서공간을 넘어서 특별하고 수준높은 문

화 프로그램, 고급스럽고 개방감을 주는 공간, 

컴퓨터 기기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

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공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

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의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미

 4) <표 4> 응답자의 특성에서, 20대가 18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4.2%에 해당한 결과와 맞물리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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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비중, %)

자료(책, DVD 등)를 찾거나 빌리기 위해 322(38.5)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기 위해  78(9.3)

취업/자격/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191(22.9)

문화 프로그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9(11.8)

휴식/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117(14.0)

기타  29(3.5)

합계 836(100.0)

<표 7> 공공도서관 이용목적(복수응답)

디어테크, 인포메이션 커먼스,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러

한 공공도서관 기능의 복합화 현상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도서관의 핵심은 ‘장서'이며 수준높은 자료

의 충분한 확보야 말로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서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을 직업 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직업에 따라 목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그룹에서 ‘자료열람과 대출’이 주된 목적을 

차지했으나, 자영업(57.9%), 사무직(46.7%), 주

부(45.5%), 서비스직(45.5%) 등에서 특히 강

하게 나타났다. ‘자료열람과 대출’을 제외한 경우, 

‘문화프로그램 참여’는 주부(23.9%)와 전문직

(25.0%) 집단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

/자격/학교 공부’는 진학․취업준비생(37.5%)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원)생(27.0%), 초․중․고등학생(26.3%), 전

문직(25.0%), 생산직(20.8%) 그룹에서도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개방형 기술 코너에서 ‘재미있는 프로그

램’, ‘특색있는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의 의견을 

기술한 결과를 통해,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은 연령이나 직업 별로 세분화된 요구를 

조사하여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버스나 지하철 등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191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 141명(31.2%), ‘자가용 

이용’ 95명(21.0%), ‘자전거’ 12명(2.7%) 등으

로 나타났다. ‘도보’로 도서관이용을 하는 이용

자가 31.2%로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사상도서관 

내에서 일정 부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기인하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사상도서관 인

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라고 볼 수 있다(<표 9> 

참조).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상구에는 공

공도서관이 1개관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형 기

술결과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도서관’, ‘집과 

가까운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 등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어 도서관 인프라의 

취약성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도서관 방문 시 소요시간을 질문한 결과, ‘15- 

30분’이 212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분 

미만’ 148명(32.7%), ‘30분-1시간’ 69명(15.3%), 

‘1시간 이상’ 17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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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중․

고등학생

대학

(원)생

진학.취업

준비생
주부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은퇴자

자료열람과 대출
51

(32.7)

87

(36.1)

18

(28.1)

40

(45.5)

91

(46.7)

9

(37.5)

15

(45.5)

11

(57.9)

14

(38.9)

3

(30.0)

문화프로그램 참여
11

(7.1)

20

(8.3)

5

(7.8)

21

(23.9)

29

(14.9)

3

(12.5)

4

(12.1)

2

(10.5)

9

(25.0)

0

(0.0)

컴퓨터(인터넷)이용
3

(1.9)

32

(13.3)

8

(12.5)

2

(2.3)

18

(9.2)

3

(12.5)

2

(6.1)

3

(15.8)

2

(5.6)

2

(20.0)

휴식/지인과의 만남
35

(22.4)

33

(13.7)

8

(12.5)

12

(13.6)

20

(10.3)

4

(16.7)

7

(21.2)

1

(5.3)

0

(0.0)

3

(30.0)

취업/자격/학교 공부
41

(26.3)

65

(27.0)

24

(37.5)

9

(10.2)

35

(17.9)

5

(20.8)

4

(12.1)

1

(5.3)

9

(25.0)

1

(10.0)

기타
15

(9.6)

4

(1.7)

1

(1.6)

4

(4.5)

2

(1.0)

0

(0.0)

1

(3.0)

1

(5.3)

2

(5.6)

1

(10.0)

합계
156

(100.0)

241

(100.0)

64

(100.0)

88

(100.0)

195

(100.0)

24

(100.0)

33

(100.0)

19

(100.0)

36

(100.0)

10

(100.0)

<표 8>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직업별)(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비중, %) 구분 응답자수(비중,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191(42.3) 도보 141(31.2)

자가용  95(21.0) 기타   5(1.1)

자전거  12(2.7) 무응답   8(1.8)

합계 452(100.0)

<표 9> 공공도서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다(<표 10> 참조). 다만, 교통수단과 방문에 소

요되는 시간을 거주지 별로 비교분석 한 결과, 

눈에 띄게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구분 응답자수(비중, %)

15분 미만 148(32.7)

15-30분 212(46.9)

30분-1시간  69(15.3)

1시간 이상  17(3.8)

무응답   6(1.3)

합계 452(100.0)

<표 10> 공공도서관 방문(편도)에 

소요되는 시간

기존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제공서비스가 공간/시설 제공 서비스나 프

로그램 제공 서비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표 19>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

쇄자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

과와 관련성이 있다. ‘공간/시설 제공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존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도서관 건립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공간과 시

설을 제공하고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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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비중, %)

평균
(M)

표준
편차
(Std)

Cronbach 
알파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무응답

자료제공서비스
- 도서대출과 열람, 디지털자료 이용 -

152
(33.4)

208
(46.0)

73
(16.1)

6
(1.3)

0
(0.0)

14
(3.1)

4.15 0.741 .817

공간/시설 제공 서비스
- 열람실, 컴퓨터실, 휴게공간 -

135
(29.9)

170
(37.6)

110
(24.3)

14
(3.1)

2
(0.4)

21
(4.6)

3.98 0.861 .805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 문화/독서/평생학습 프로그램 -

123
(26.5)

175
(38.7)

110
(24.3)

17
(3.7)

1
(0.2)

26
(5.8)

3.94 0.847 .861

<표 11>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2.2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4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0.8%로 나타났다. 사상도서관의 경

우 평일에는 이용시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일은 6시까지, 주말은 1

시까지 등으로 대부분 운영시간이 다소 제한적

인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으로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

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7명(21.8%),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

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2명

(15.4%),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7명(9.0%) 등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최근 삶의 수준이 향상되어 책을 사보거나 문

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증가했다

는 점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

요가 없어서’ 혹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항목에 

응답한 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

회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구분 응답자수(비중, %)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17(21.8)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5(6.4)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몰라서  2(2.6)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24(30.8)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12(15.4)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7(9.0)

기타  4(5.1)

무응답  7(9.0)

합계 78(100.0)

<표 12>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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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격차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와 문화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서관은 잠재적 이용

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

으로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집이나 직장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가 많지 않으나, 이는 이용경험이 

없는 일부 응답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한 결과라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설문의 마지막 단계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도서관 이용 시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기대정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

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 19> 참조).

5.3 J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89명(73.2%)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표 13>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가 사상도서관과 작

은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구에 거주하는 모

든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사상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은 이미 기존 도서관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사상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

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

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건립 이후 이용의향 

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

래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이 건

립될 부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개방형 질문 코너에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이 다

수 있었다.

“주례도서관 건립예정지인 주례3동은 주거인구

는 많으나 교육 또는 아이들이 가족과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이

를 키우는 연령대의 인구유출이 더 이상 증가되

지 않게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

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어서 책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꼭 설립해주세요.”(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서 이용하고 싶습니

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응답자수(비중, %)
평균

(M)

표준편차

(Std)

Cronbach 

알파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합계

160(30.2) 229(43.2) 116(21.9) 13(2.5) 4(0.8) 4(0.8) 530(100.0) 4.05 0.819 .710

<표 13>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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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살려 운영한다면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서관이 많이 생기

길 기원합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5)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

답한 응답자들이 자치하는 비중이 116명(21.9%)

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거주지 등 변인 별로 

비교 분석을 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가 없었다. 다만, 사상구내 각 동마다 공공도서

관과 작은도서관이 1-2개 가량 조성되어 있어 

현재 도서관 인프라에 적당한 만족을 하고 있

는 응답자들도 적당히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그룹과 이용경험

이 없는 그룹 간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그룹의 

경우 건립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이용자가 34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8%로 

나타난 반면,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비이용

자의 경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

견을 보인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56.5%로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

는 사람들이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에 비해 도서

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 많은 공공도

서관이 건립되어 이용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

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

화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J도서관 건립 시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344

명(64.9%)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

수의 응답자가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건립 이후 의향 역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

답자들이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15> 참조). 다만, 건립의 필요성에 비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매우 필요하다 141(31.2) 19(24.4)

필요하다 206(45.6) 25(32.1)

보통이다  88(19.5) 30(38.5)

필요하지 않다   9(2.0)  4(5.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9)  0(0.0)

무응답   4(0.0)  0(0.0)

합계 452(100.0) 78(100.0)

평균(M) 4.05 3.76

표준편차(Std) 0.819 0.885

<표 14>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용자/비이용자)

 5) J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J도서관 건립 시 이용의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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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비중, %) 평균

(M)

표준편차

(Std)

Cronbach 

알파매우 있다 다소 있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합계

133(25.1) 211(39.8) 122(23.0) 36(6.8) 16(3.0) 12(2.3) 530(100.0) 3.87 0.968 .740

<표 15> J도서관 건립 이후 도서관 이용 의향

해 이용의향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

답자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

용자들로부터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이나 해당 

도서관의 이용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기

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

만, 도서관이 건립되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

는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서관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것만이 최선임

을 알 수 있다.

J도서관 건립 시 응답자들이 어떤 공간을 원

하는지 조사한 결과,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

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를 희망하는 

경우가 327명(2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나 이용경험이 없

는 경우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아이에

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 183명(12.6%),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 171명

(11.8%),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

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54명(10.6%),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147명(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결과를 나이, 성별, 직

업, 연령, 이용경험 유무 등의 항목과 비교 분석

한 결과, 연령 별로 미비한 차이가 있었으나 큰 

의미는 없었으며 이외의 항목에서도 별다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술한 지역사회분

석현황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4.9%

에 해당되어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분석 결과

에서 60대 이상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

카페)’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매우 있다 122(32.2) 12(15.4)

다소 있다 189(41.8) 24(30.8)

보통이다  97(21.5) 26(33.3)

별로 없다  24(5.3) 12(15.4)

전혀 없다  12(2.7)  4(5.1)

무응답   8(1.8)  0(0.0)

합계 452(100.0) 78(100.0)

평균(M) 3.87 3.36

표준편차(Std) 0.968 1.081

<표 16> J도서관 건립 이후 이용 의향(이용자/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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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패밀리 룸)
 159(12.8)  24(11.7)  183(12.6)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  283(22.7)  44(21.5)  327(22.6)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34(10.8)  20(9.8)  154(10.6)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   94(7.6)  14(6.8)  108(7.5)

미술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갤러리)   61(4.9)  13(6.3)   74(5.1)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127(10.2)  20(9.8)  147(10.2)

대활자본이나 시력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노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66(5.3)  12(5.8)   78(5.4)

독서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소모임공간(그룹스터디룸/동아리공간)  112(9.1)  17(8.3)  129(8.9)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  139(11.2)  32(15.6)  171(11.8)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 공간   59(4.7)   8(3.9)   67(4.6)

기타 공간    9(0.7)   1(0.5)   10(0.7)

합계 1,243(100.0) 205(100.0) 1,448(100.0)

<표 17> J도서관 건립 시 필요한 공간(복수응답)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노년층의 경우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

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활자본이나 시력확대기 등을 

구비하여 노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 해당 시설과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표 17> 

참조).

이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는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있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 룸은 현재 몇몇 공공도

서관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방문한 김해율하도서관에서

도 자료실 내에 유리 벽면으로 출입문을 만들

어 내부에는 좌식 테이블과 낮은 서가를 구비

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에 따르면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공간으로 예약제로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밀

리 룸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 공간 즉, 자유롭

게 스터디, 토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

한 요구도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제기한 이용자도 있었다.

 

“도서관이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

다. 청․장년층,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테마와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좋겠고, 야외에서 책을 읽

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원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개방형 질문 결과에서 발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

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와 이동시 불편

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개방형 질문 결과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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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응답결과는 최근 지역주민들이 공공

도서관에 대한 기대의 범위가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요구의 변화에 따라 최근 공공시설의 

복합화가 공공도서관의 영역에서도 진행 중이

다. 복합화는 고유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시설

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대지 내에 건설되는 것

(안창모 1987) 혹은 각기 독립적인 용도의 시설

물이 한 부지나 건물에 물리적․기능적으로 통

합되어 건립된 것(최문정, 서은경 2016)을 의미

한다. 복합화를 통해 대지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지역주민과

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시설의 이

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결국, 복합화의 목적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관련 시설과 기능적으

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러한 변화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공공도서관 내에서 기존 공공도서관이 제

공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J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만 1개층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하여 

도서관과 함께 운영하는 물리적 복합화의 대표

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리적 복합화란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 내에 다양한 문화 복지시

설을 함께 설치하고, 지역이용자가 원하는 서

비스를 가능한 한 동일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류태현, 고재민, 임채진 2013). 서

울 마포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내 청소년교

육센터팀을 두어 기존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

여 청소년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개층

을 할애하여 청소년교육 전문가들이 상주하면

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

합화의 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은 별

도로 존재하며 기존 사상구에서 운영하던 조직

을 도서관으로 통합하는 개념이지만, 한 건물

에서 2개의 조직이 공존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

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J도서관이 건립될 부지 북층 방향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쉼터 

공간 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도서관 건립 시 희망하는 특화서비스가 무

엇인지 조사한 결과, ‘인문학’ 151명(10.6%), 

‘예술(음악/미술)’ 145명(10.2%), ‘영화’ 130명

(9.1%), ‘문학’ 128명(9.0%), ‘진로/취업’ 117명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경

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인문학 > 예술(음악/

미술) > 영화 > 문학 > 진로/취업 > 어린이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

는 응답자의 경우 역사 > 인문학 > 예술(음악/

미술) = 영화 = 문학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

문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다소 다른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희망하는 특화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나이, 

성별, 직업, 연령 등의 항목과 비교 분석한 결

과, 희망 공간에서와 유사하게 연령 별로 약간

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외의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희망하는 공간에

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 응답항목이 동일

하였으나 특화서비스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0대는 청소년 > 예술 > 영화 등의 순으로, 20

대는 영화 > 인문학 > 문학 = 진로취업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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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비중, %)

이용자 비이용자 합계

인문학  128(10.5)  23(11.2)  151(10.6)

예술(음악/미술)  127(10.4)  18(8.7)  145(10.2)

웰빙   52(4.2)   5(2.4)   57(4.0)

영화  112(9.2)  18(8.7)  130(9.1)

역사   79(6.5)  30(14.5)  109(7.7)

문학  110(9.1)  18(8.7)  128(9.0)

심리/상담   81(6.7)  14(6.8)   95(6.7)

여행   60(4.9)  15(7.3)   75(5.3)

4차 산업혁명   51(4.2)   6(2.9)   57(4.0)

어학   70(5.8)  12(5.8)   82(5.8)

진로/취업  103(8.5)  14(6.8)  117(8.2)

어린이   97(8.0)  11(5.4)  108(7.6)

청소년   92(7.6)  12(5.8)  104(7.3)

실버(노년층)   41(3.4)   9(4.4)   50(3.5)

기타   12(1.0)   1(0.5)   13(0.9)

합계 1,215(100.0) 206(100.0) 1,421(100.0)

<표 18> J도서관 건립 시 희망 특화서비스(복수응답)

으로, 30대는 인문학 = 문학 > 어학 등의 순으로, 

40대는 어린이 > 예술 > 인문학 등의 순으로, 50

대는 경우 인문학 > 역사 > 어린이 = 실버노년

층 등의 순으로, 60대는 웰빙 > 인문학 > 심리

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 ‘청소년’

이라는 주제가 1순위로 꼽힌 것은 그들이 인생

의 전반기에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속해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서관

에서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0대에서 ‘어린이’라는 주제가 1순위로 꼽힌 것

은 해당 연령대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세대라는 점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대와 60대의 경우 인문학과 웰빙

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방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많다는 점과 일맥상통한

다. 특히 사상구의 경우 노년층 인구의 분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주제의 자료와 서비

스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고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사상구 지역주민

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

고 있는지 질문해보았다.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 시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

방형 기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접근성’

이라는 용어는 많은 이용자들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관 내부 공간배치의 효율성과 여유’, ‘신간자료

의 신속한 확보’,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노년

층, 다문화인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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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비중, %)
평균
(M)

표준
편차
(Std)

Cronbach 
알파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무응답

도서,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253 184 65 3  0 28 4.37 0.727 .888

DVD, 전자책, 전자저널 등 풍부한 디지털자료 156 215 88 11 2 28 4.14 0.803 .891

신간자료의 신속한 확보 234 187 73 3 2 31 4.30 0.766 .888

도서관 홈페이지의 활용성 166 190 129 16 1 28 4.01 0.859 .888

도서관 내부 공간배치의 효율성과 여유 235 190 74 4 0 27 4.31 0.742 .885

도서관 이용 시 접근의 용이성 293 149 60 4 0 24 4.45 0.724 .890

문화프로그램(교양강좌, 독서교실)의 다양성 167 206 111 17 0 29 4.07 0.834 .890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인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222 207 69 4 2 26 4.30 0.748 .887

도서관 사서의 서비스 수준과 마인드 231 171 93 6 1 28 4.25 0.801 .886

도서관 외부 공간의 활용(공원이나 쉼터) 208 181 103 11 0 27 4.18 0.823 .891

도서관 서비스 홍보의 활성화 166 183 140 12 2 27 4.01 0.862 .886

<표 19>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정도

대한 기대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 서비스 홍보의 활성화’는 다른 항목에 

비해 평균값은 높지 않았지만, 개방형 기술항

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활

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

넷과 모바일 기기의 일상생활화로 많은 이용자

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

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역시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정보도 주례지역 아파트 

공고문에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

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결론 및 제언

현재 부산시 사상구에는 사상평생학습관 등 

7개 가량의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은 1개관에 머무르

고 있어 공공도서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

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도서관 건립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향후 건립될 J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공간과 소통공간

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패턴과 도서관에 기대하는 사항 등을 중심

으로 도서관 인식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요

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절반 이상(248명(54.9%))

이 한달에 2-3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

며,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사상도서관(252명

(55.8%))으로 나타났다. 1개의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

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 목

적은 ‘자료(책, DVD 등)를 찾거나 빌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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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322명(38.5%))로 나타났으며, ‘취업/자격/

학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191명(22.9%), ‘휴

식/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117명(14.0%), ‘문화

프로그램(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9명(11.8%) 

등의 목적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 방문 수단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191명(42.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 141명(31.2%), ‘자

가용 이용’ 95명(21.0%), ‘자전거’ 12명(2.7%) 

등으로 나타났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빈번하

게 제기되어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취약함이 분

명하게 드러났다.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76명(16.8%)이

라는 점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

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89명(73.2%)

로 나타나 많은 지역주민이 새로운 도서관 건립에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382명(78.5%)이었

으나 이용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44명(54.4%)

으로 그룹 간의 의견차이는 다소 있었다. 이용

경험이 없는 그룹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할 필

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 많았던 만큼, 신설되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보다 강화된 자료와 서비스로 향후 이용자층으

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도서관 

건립 이후 이용 의향을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

답한 이용자가 344명(64.9%)으로 나타나 건립

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의용 의향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도서관 건립 시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결과, ‘카페와 같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페)’를 희망하는 경우가 327명

(2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에

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 183명(12.6%), ‘공원 

등 외부 자연환경을 조성한 쉼터 공간’ 171명

(11.8%),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고 체

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 154명(10.6%),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147명(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패밀리 룸이나 소모임 공간에 대한 요구는 

개방형 응답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가 기울어

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텝가든과 외부 보행

로를 조성하여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

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

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희망하는 특화서비스의 경우, ‘인문학’ 

151명(10.6%), ‘예술(음악/미술)’ 145명(10.2%), 

‘영화’ 130명(9.1%), ‘문학’ 128명(9.0%), ‘진로

/취업’ 117명(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

공도서관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이용자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

야의 서비스를 고루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여섯째, 응답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서관 이용 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으로 ‘도서나 잡지 등 풍부한 인쇄자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신간자료의 신속한 확

보’, ‘도서관 내부 공간의 배치’ 등도 강조되었다. 

전술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

었으며, 도서관의 핵심은 ‘자료’라는 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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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의견을 통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했을 때 사

상구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해당 연령층이 희망하는 공간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보았다. 60대 이

상의 노년층에서 희망하는 공간은 ‘카페와 같

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북카

페)’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과 함

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패밀리 룸)’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희망하는 특화 서비스 

부분에서는 ‘웰빙’, ‘인문학’, ‘심리상담’ 등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공

간구성 뿐 아니라 장서개발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설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에 외국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조사에서는 

해당 층의 응답결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연구 초기의 목적과 달

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기에, 향후 별

도의 조사를 수행하여 도서관 운영계획에 반영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책’, ‘연구’, ‘독서’는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이지만, 기존의 조용한 

학습 공간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

역공동체가 만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의 이

미지가 대체하는 경향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다.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추세에 

더해 생태환경 강변도시인 사상구의 지리적 특

성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게 기대

하는 바 ‘휴식’, ‘가족’, ‘자연’, ‘자유’ 등을 반영

하여 J도서관의 비전을 ‘모두가 편안한 우리 동

네 거실’로 제안해 본다.

이에 J도서관 운영의 지향점은 1) 지역주민

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 문화, 정보 요구에 대한 

지원, 2)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과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

램 제공, 3)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

화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4) 

복잡한 도시에서 자연친화적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16)에서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

스 체계를 지역중앙관, 거점도서관, 분관, 작은

도서관 등 4개로 나누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현재 사상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도

서관은 덕포동에 소재한 사상도서관이 유일하

며,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구 관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예정인 J도서관은 소재지와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며, 주례1-3동 주

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거점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사상구는 지역중앙관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을 갖는 공

공도서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관내 학장동, 엄궁동, 모라1동 등 인구밀

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역시 매

우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활발한 공

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기대해 본다. 그 때까

지는 한시적으로 J도서관 또는 사상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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